
먹튀 믿음
   오렌지는 맛있는 과일입니다. 더욱이 오렌지 껍질은 다양하게 활용도 됩니다. 껍질을 신
발 안에 두면 고약한 냄새가 제거됩니다. 껍질은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로 사용됩니다. 껍질
을 물에 넣고 끓이면 공기청정제가 됩니다. 껍질은 혈압을 낮추고, 우울증과 불안을 줄여줍
니다. 껍질은 몸의 염증을 없애고, 암도 예방합니다. 이 외에도 용도는 다양합니다. 오렌지 
속만 먹지 말고 오렌지 껍질까지 먹고 이렇게 활용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 지겠죠! 하지
만 평소에는 껍질에 묻은 왁스와 농약을 씻어야 하고, 껍질을 말리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오렌지 속만 먹고 껍질은 모두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만 까먹는 것
처럼 믿음 생활하지 말고, 귀찮고 힘들어도 오렌지 껍질까지 먹고 활용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 영혼과 삶이 행복해집니다. 구약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전지전능한 하나
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영혼도, 삶도 행복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은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왜냐구
요? 이들은 오렌지만 까먹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먹튀 믿음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먹튀 믿음 생활이 자기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만들
었기 때문입니다. 먹튀 믿음 생활이 뭐냐구요? 

   남유다 백성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
기 방식대로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먹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습니다. 즉, 은혜만 주
워 먹고 다시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살면 영혼도, 인생도 다 썩고 벌도 받기 때문에 먹튀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혼
을 살리고 복 받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 힘 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
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렌지만 까먹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살면 안됩니다
. 예수 믿는 사람은 오렌지 껍질까지 먹고 활용하는 사람처럼, 귀찮고, 힘들어도 쉬지 말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관심 없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 받거나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말씀에 계
속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간 큰 자녀로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겁
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처럼, 먹튀 믿음 생활을 하면 영혼도 죽
고, 인생도 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 우리 영혼과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영혼도 살고, 삶도 행복해진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줍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그 증거입니다. 요나답 자손은 모세 아내가 속한 이방 나
라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광야에 텐트를 치고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고, 불에 쇠를 녹여
서 생활도구나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다
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를 만들어주고 쇠를 녹여 생활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겐 족속은 하나님께 선택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
께 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하나님께 말
씀을 들은 적은 없지만 먹튀 믿음 생활을 하다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간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겐족속
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요나답을 통해 정해준 하나님의 세 가지 율법을 성실히 지
켰습니다. 세 가지 율법은 “평생동안 포도주 안 마시기, 살집을 안 짓기, 포도원이나 밭이
나 종자를 안 가지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요나답의 후손에게 계속 레위 
지파의 일을 맡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요나답 후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 알겠죠? 요나답 후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찌질하게 보였을 지 모
르지만 영혼도, 삶도 행복했던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
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답 후손처럼, 하루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영혼
도, 인생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은혜가 평생 따라옵니다.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며 살아
서 영혼도, 인생도 행복하게 바꿉시다.

김경판 목사

943 Buford Hwy NE, Sugar Hill, GA 30518

 (Sr. Pastor Kyoungpan Kim)

(678) 765-2497

주 만 높 이 는 교 회

www.goecc.org

EXALTING CHRIST CHURCH

Phone:

2020년 07월 26일 4권 2030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파하는 교회(고전4:20)"

www.facebook.com/ECCAJESUS

담임목사 김경판


